
석유화학 수출부진 장기화 가능성
삼성증권, 원자재 하락에 수출단가 떨어져 … 전기전자에 선박도

삼성증권은 6월4일 수출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이승훈ㆍ신동석 연구원은 “5월 1-20일 수출은 유럽연합(EU)이 전년동기대비 16.5% 줄었고 중국과

아시아도 각각 10.3%,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수출도 16.5% 줄었고, 미국은 5월 들어 제조업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사정 악화도 두드러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전자(IT)와 선박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T는 현지 생산비중이 확대됐거나 낮은 수출단가의 영향 때문이고, 선박은 2008-09년 선박 수주물량이 수출

실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하락이 석유화학ㆍ석유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 석유

화학 수출은 17.1% 감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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